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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특강 왕비시해사건의진실

일본군,친일정권장애물고종꺾으려건청궁참극벌였다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

1사건당시의경복궁광화문. 1892년일본외교관하야시다케이치(林武一)촬영. 조선국진경(眞景) .행동대는긴사다리를놓고담을넘어안에서문을열었

다. 2, 3, 4시해사건지휘체계3인. (왼쪽부터)가와카미참모본부장,미우라공사,구스노세중령. 5오카모토. [사진고문연]

청일전쟁사령탑대본영이지휘

전후조선에군대일부주둔시도

고종반대에막히자비상사태유발

일본육군장교8명변장하고작전

미우라공사,군사고문시켜각본짜

장사패합류지연일본만행알려져

친일언론통해국가범죄은폐

가담자 대원군도왔을뿐 발뺌

조선권력암투의결과로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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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10월 8일새벽경복궁북쪽끝건청궁에

서왕비가일본인들의손에살해되는참극이벌어

졌다. 그들은 왜 남의 나라 왕비를 살해하는 인류

역사상유례가없는만행을저질렀던가?국내역사

책의기술은한결같다. 청일전쟁이끝나면서일본

이러시아가주도한 삼국간섭을거부하지못하는

것을보고정권의중심인민씨세력이일본배척분

위기를주도하므로이를꺾기위해왕비를살해했

다는것이다. 왕비가쥐락펴락하는나라라는일인

어용학자들의잘못된역사인식이남아있는설명

이다.

일본인어용학자들에의해역사왜곡

1994년김영삼대통령은무라야마도미이치(村

山富市) 일본 총리에게 일본의 침략사 자료 공개

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6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1년도쿄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설립하

여국립공문서관,외무성외교사료관,방위성방위

연구소등주요공기록수장기관의침략관련자

료를온라인으로제공하기시작했다. 2009년재일

교포역사학자김문자가새로공개된자료들을이

용해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 (일문)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책은알려진것과는전혀다른사실,

즉청일전쟁의사령탑인대본영이지휘한사건이

라고밝혔다. 그주요내용으로사건의진상을정

리해본다.

1895년 4월 17일일본총리이토히로부미와청

국북양대신이홍장이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

을 체결하였다. 조선국의 완전 독립과 랴오둥반

도의할양이중요한약조였다. 그런데 6일만인 4

월 23일일본주재독일,프랑스,러시아 3국공사

들이 랴오둥반도를 청국에 되돌리기를 요구했다.

일본은당시구미열강과체결한 불평등조약 에

묶여있었기때문에 3국의요구를외면할수없었

다. 2억엔이상의전비를들인전쟁의가장중요한

전리품이사라지게되었다. 히로시마대본영은

조선반도에병력일부를잔류시켜후일

을도모하기로하였다. 군사용으로몇

곳에시설한전신선관리를이유로

들었다.

고종은나라가전쟁터가된것

도 불법 부당한데 잔류군 주둔

은있을수없다고단호하게거

부했다. 이에이노우에공사는

청국에서 받는 배상금 중 300

만엔을조선왕실에제공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마저 거부되

자그는본국으로소환되고대본

영 참모본부장 가와카미 소로쿠

(川上操六) 의 뜻에따라육군중

장출신미우라고로(三浦梧樓)가후

임 공사로 부임한다. 가와카미는 그에

게조선국왕의완강한주장을꺾는특별

한임무를부여했다.왕비를살해하여비상사태속

에일본군이대거서울로들어가친일정권을세워

소기의목적을달성하라는것이었다.

지금까지왕비시해는서울에거주하는일본민

간인 장사들이저지른것으로알려졌다. 한성신

보 기자들을비롯해남산일대거류지장정 46명

이 주범이라고 했다. 사건 후 국제적 비난이 일자

이들은 히로시마 감옥으로 송치되었다. 김문자는

히로시마 대본영 산하 법정에서 육군 장교 8명이

따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찾아내 이들이 변복(變

服)을 하고 46명의 민간인을 지휘한 사실을 밝혔

다. 재판은무죄석방을내리는형식

적절차였다.

1896년 1월 14일 오전 9시 히

로시마제5사단사령부내군법

회의법정에선 8인은조선주

재일본공사관소속무관구스

노세 유키히코(楠瀨幸彦) 중

좌(중령),후비(後備)보병독

립제18대대장겸경성수비대

장 바야바라 쓰토무(馬屋原務

本) 소좌, 같은 대대 소속 6개

중대의 중대장 대위 6명 등이었

다. 제18대대는한성(서울) 장악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다. 8인 중

최상위인 구스노세 중좌의 직함에는

조선국 군부 고문이 따로 붙어있었다.

김홍집내각의군사문제조종책을의미한다. 대본

영 참모본부장-조선 주재 공사-8인의 장교-46인

장정이수행하는군사작전이었다.

일본공사관소속무관으로해군소좌니이로도

키스케(新納時亮)한사람이더있었다.그는행동

대가궁궐로들어갈때히로시마대본영의해군중

장이토스케유키 (伊東祐亨) 참모차장에게 지금

훈련대가대원군을메고소리지르며대궐로들어갔

다고전보를쳤다.작전실행에관한 최초보고였

다.이토중장은연합함대사령관으로청국북양함

대를 항복시킨 공로로 대본영의 참모차장이 되었

다.해군도동참한모양새다.

앞서, 이노우에공사는 부임 초기 1894년 12월

22일국왕알현때조선병사중우수한자들을뽑

아 훈련대를신설하여근위병으로삼기를제안했

다.고종은근위대란미명으로자신을포로로삼으

려는속뜻으로읽고처음부터강하게반대했다.그

러나이노우에공사는공사관소속무관들을김홍

집내각의 군부고문으로배치하여간섭의통로를

만들었다. 이듬해 1월훈련대가발족할때국왕측

은충직한홍계훈을훈련대장으로임명하였으나일

본공사관의조종을다막지못했다. 군국기무처에

서김홍집수하로일본공사관앞잡이노릇을한우

범선이제2대대대대장이되어수하를동원해 왕

비살해 작전의일익을담당했다.

대본영으로부터특수임무를받고부임한미우라

공사는왕비살해를대원군이주도하는것으로각

본을짰다.공사관소속의부(副)무관으로조선정

부의 군부고문을겸한오카모토류노스케(岡本

柳之助)를대원군동원책으로삼았다.오카모토는

조선과의국교수립초기에대원군을찾아면식을

익힌 낭인이었다. 이노우에 공사는 훈련대 설립

을구상하면서오카모토를조선정부 군부고문으

로임명했다. 그도육군소좌출신이었다. 1895년

당시 조선 정부 군부에는 일본인 고문이 셋이나

되었다.

D-데이인10월8일0시오카모토는마포아소정

(我笑亭)에칩거중인대원군을대면하고있었다.

온갖감언이설로대원군이나서주기를간했다. 50

여명의행동대가경복궁으로진입하는데 대원군

납시오라는호령이필요했다.미우라공사와대원

군사이에통치권부여사전약속이있었다는설이

있으나김문자는믿기어렵다고했다. 대원군으로

서는지난해 7월 27일오토리 (大鳥) 공사가자신

에게 내정개혁 참여를권해놓고군국기무처설립

후오히려은퇴를종용한일을생각하면응하고싶

지않았다.그러나 1년전 김학우살해사건에연

루되어아직유배중인장손이준용생각이머릿속

을떠나지않았다. 대원군은 2시간이상망설이던

끝에우범선의훈련대병사들이준비해대기중인

가마에올랐다.

김홍집친일내각3개월간시해숨겨

대원군을앞세운오카모토일행은새벽 4시전후

서대문에도착했다.거기서만나기로한 장사 패

일부가도착하지않아30여분을소모한뒤광화문

으로향했다. 건청궁에서새벽 4시까지임무를끝

내고행동대는어둠속으로사라지는것이원래계

획이었다.그러나 5시 30분광화문을통과한뒤훈

련대장홍계희와시위대병력일부를만나이를처

치하고 건청궁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아침 7시가

다 되고 있었다. 왕비를 어렵게 찾아 살해했을 때

일본인의 만행이라는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건청궁내숙소를둔미국인장군다이와러시아건

축가세레딘사바틴등이며칠뒤외국신문에밝혀

일본은국제적비난속에휩싸였다.김문자는작전

계획의 지연 결과를 대원군의 본의 아닌 공로로

평했다.

왕비 시해 사건 후 다시 들어선 김홍집 내각은

10월 10일 국왕몰래 폐비조서를내리고 3개월

간시해사실을숨겼다.왕은이듬해2월11일새벽

건청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가서

폐비조서가거짓임을만천하에알렸다.김홍집,

정병하등은거리에서맞아죽고김홍집내각의핵

심노릇을한유길준은일본으로도망갔다.유길준

은미국인은사모스에게시해당한왕비를 세계에

서가장나쁜여성이라고혹평하면서실각을변명

했다. 장사 패로 활약한 한성신보 기쿠치 겐조

(池菊謙讓)는1910년6월 대원군전을지어우리

는조선의 진정한호걸 대원군을도왔을뿐이라고

발뺌했다.국가범죄 왕비시해 사건의은폐작전

이 한성신보의본사격인 고쿠민(國民)신문을

중심으로따로은밀히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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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학술원회원. 진단학회 회장, 역사학회

회장, 학술단체연합회회장, 국사편찬위원장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고종시대의재조명 동경대생

들에게들려준한국사 등다수가있다.


